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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비말장애 아동의 말속도는 마비말장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많은 임상적 정보를 제공한다. 말
속도는 마비말장애의 호흡, 발성, 조음 등 말산출 하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말산출능력의 전반적 지표를 제공한다(Hustad et al., 
2010).

말속도는 말명료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보상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느린 말속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Yorkston et al., 1990; Yorkston et al., 1999; Hustad 

& Sassano, 2002; Tjaden & Wilding, 2004; Duffy, 2005; Pennington 
et al., 2010; Hustad et al., 2010; Pennington et al., 2013; 한지후 외,  
2013), 경직형 뇌성마비 성인을 대상으로 발화유형에 따라 말명

료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느린 말속도가 말명료도 증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김수진 & 고현주, 
2009).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말산출 하부시스템에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운율,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Love, 1992; 이옥분 외, 2012), 말속

도는 말명료도보다는 말의 자연스러움(naturalness)과 상관이 더 

높았다(이옥분 외, 2012). 오히려 말속도(이은경 & 김지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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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among articulation rate, speech intelligibility and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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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intelligibility, working memory and articulation rate. Group differences were compared by an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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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rticulation rate and intelligibility in children with flaccid dysarthria. Lastly,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rticulation rate and working memory in both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at articulation 
rate is not necessarily accompanied by working memory capacity in children with dysarthria,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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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음속도(Peeters et al., 2009)가 빠를수록 말명료도가 높아진

다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고 있고, 느린 말속도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Logan et al., 2002), 마비말장애인은 

말속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마비말

장애 유형에 따른 말속도의 특성과 말속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말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말산출 하부시스템의 운동

능력 이외에 작업기억(working memory) 능력이 제시되고 있다

(Raine et al., 1991; White et al., 1994; 1995; Peeters et al., 2009; Jiali 
et al., 2012). 이는 말산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음운정보를 기

억하는 능력이 요구되고(Locke & Kurz, 1975), 음운정보의 기억

과 산출과정에서 작동하는 기제 중 하나로 작업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addeley & Hitch, 1974; White et al., 1994; 
1995; Dasi et al., 2008).

작업기억이란 정보를 유지하고,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인

지기제로서 말소리에 기반을 둔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와 

시공간 정보를 위한 시공간 스케치패드(visual-spatia sketch pad)
로 이루어져 있다(Baddeley & Hitch, 1974; Ferguson et al., 2002). 
음운루프는 제한된 특정한 양의 음운정보를  잠시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사라지는 음운정보를 저

장하고 적절하게 회상하기 위해서는 음운 되내기(phonological 
rehearsal)와 같은 적극적인 과정이 요구된다(White et al., 1994; 
1995; Ferguson et al., 2002; Hasselhorn & Mähler, 2007; Dasi et al., 
2008; Stiles, 2010). 이러한 음운 되내기 과정에서 말속도, 세부적

으로는 조음속도가 기억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Dasi et al., 2008). 조음속도가 빨라지면 음운루프

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음운루프가 시간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Dasi et al., 2008).
일반아동의 경우에 조음속도는 작업기억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Hulme & Tordoff, 1989; Henry, 1994; Kail & 
Park, 1994; Cowan, 1999; Ferguson et al., 2002; Burholder & Pisoni, 
2003; Hasselhorn & Mähler, 2007). 예를 들어 5-7세 아동(Henry, 
1994), 7-11세 아동(Cowan et al., 1998), 8-9세 아동(Burkholder & 
Pisoni, 2003) 집단에서 조음속도와 작업기억용량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조음속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빨라지게 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기억

폭이 증가하게 되어 조음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Hulme & 
Tordoff, 1989; Kail & Park, 1994; Ferguson et al., 2002; Hasselhorn 
& Mähler, 2007). 작업기억용량이 발달함에 따라 조음속도가 증

가하는 것은 음운정보의 되내기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Dasi et al., 2008).
그렇다면 외현적으로 느린 말속도를 보이는 마비말장애아동

인 경우에는 작업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음운루프가 말소리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정보를 보존하

기 때문에 마비말장애아동의 느린 말산출 속도는 작업기억의 

처리과정과 잠재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Bishop & Robson, 
1989; White et al., 1994; Jiali et al., 2012). 그 예로 마비말장애아

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작업기억 수행을 보이며(Kolk & 

Talvic, 2000; Jiali et al., 2012), 뇌성마비로 인한 마비말장애아동

의 조음속도와 작업기억 간에 상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hite et al., 1994; Peeters et al., 2009). 또한 마비말장애를 

포함한 말소리장애 아동 연구에서도 조음속도와 작업기억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외적인 조음속도를 통해  내적인 음운

되내기의 처리과정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Raine et al., 1991). 음운정보는 약 2초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음

운루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음운되내기가 없으면 

음운정보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아동과 마찬가

지로 마비말장애아동의 조음속도도 작업기억 용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작업기억에서 차이가 없고, 

단어길이효과(word length effect)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White 
et al., 1994), 조음속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

(Bishop & Robson, 1989). 외현적인 말속도가 심하게 손상된 경

우에도 작업기억능력은 정상적이며 이를 통해 내현적 처리속

도가 작업용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White et al., 1994). 뇌성마비아동에게 실시한 후방 신경근 절제

술(selective dorsal rhizotomy) 후 조음속도는 증가하더라도 작업

기억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외현적인 말속도는 작업기억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다(White et al., 1995). 즉 외현적 

말속도와 내현적 음운되내기 간에 해리(dissociation)가 있다는 

입장이다(White et al., 1995).
마비말장애 아동의 경우 작업기억의 결함은 재활과 교육에 

있어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기억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Jiali et al., 2012).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경직형 

뇌성마비로 인한 마비말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현재까지 이완형마비말장애 아동

의 말속도와 작업기억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경직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완형마비말장애는 언어재활에 있

어 주의와 관심을 요하는 심각한 마비말장애를 동반하고(Love, 
1992), 경직형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직형 마비

말장애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직형과 이완형 마비말장애 아동의 조음

속도, 말명료도 및 작업기억능력을 집단 간 비교분석하고, 아울

러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재활학교 또는 재

활병원에서 언어치료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령기 마비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직형 뇌성마비를 동반하는 경직형 마비말장애 11명, 말초

신경 손상 또는 원인 불명으로 인한 이완형 마비말장애 11명으

로 총 22명의 마비말장애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9명은 여

자, 13명은 남자로 경직형 마비말장애아동의 생활연령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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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표준편차 3.40)세, 이완형 마비말장애아동의 생활연령은 

11.37(표준편차 3.09)세로 두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0)= 1.69, p > .05). <표 1>에 연구대상의 정보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부모의 동의를 받고 실험에 참

여하였다.

번호 유형 성별 연령 번호 유형 성별 연령
S1 경직 남 13;5 F1 이완 여 8
S2 경직 남 15;1 F2 이완 여 8;1
S3 경직 남 17 F3 이완 남 7;2
S4 경직 남 9 F4 이완 여 12;3
S5 경직 여 13;9 F5 이완 남 8;5
S6 경직 여 7;8 F6 이완 여 11;2
S7 경직 남 11 F7 이완 남 14;1
S8 경직 남 16;5 F8 이완 남 17
S9 경직 여 12;7 F9 이완 남 13

S10 경직 여 7 F10 이완 남 12;2
S11 경직 여 11 F11 이완 남 13;5

표 1. 연구대상의 특징

Table 1. Participants’ gender and age

  S: spastic, F: flaccid 

2.2. 연구절차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모든 실험과제는 각 기관의 조용한 치료

실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마주 앉은 상태로 이루어졌으며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전문가가 비언어성 동작지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조음속도, 말명료도, 작업기억 과제는 본 연구의 제 1저자인 1급 

언어재활사가 실시하였다.
비동작성 지능검사는 40-50분 정도 소요되었고, 조음속도, 말

명료도 및 작업기억 평가는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1시간-1시간 20분이었다.

2.2.1. 비언어성 동작지능 검사

아동의 비언어성 동작성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K-WISC-Ⅲ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Ⅲ)의 동작성지

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동작지능검사 점수의 평균은 

경직형 마비말장애 집단은 48.53(표준편차 20.5)점, 이완형 마비

말장애 집단은 51.54(표준편차 18.25)점으로 두 집단 간 동작성 

지능점수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0)= 0.63, p 
> .05).

2.2.2. 조음속도 

 조음속도는 선행연구(Peeters et al., 2009)의 조음속도과제(speed 
of articulation task)를 한국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초등

학생 고빈도 어휘 중 3음절로 이루어진 3개의 단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10초 내에 가능한 많이 말하도록 하였고, 연구대상의 

발화는 디지털 녹음기(IC Recoder, ICD-UX512F, SONY)를 사용

하여 녹음하였다. 목표단어에는 양순음, 치조음, 마찰음, 경구개

음, 연구개음 등 다양한 음소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연습과제를 

1회 실시한 후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는지 확인한 후 본 과제의 

조음속도를 측정하였다. 조음속도는 1초당 말한 음절수의 평균

으로 측정하였고, goldwave file에서 음성파형이 나타나는 개수

로 측정하였다.

2.2.3. 말명료도

말명료도 검사자극은 선행연구(박지은 외, 2010)와 동일하게 아

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Children: 
APAC) (김민정 외, 2007)의 단어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사자극을 제시하면 이름을 말하도록 하였고, 부적절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약 5초간 기다린 다음 연구자를 따

라 말하도록 하였다.
말명료도 평가를 위해 청력과 말, 언어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마비말장애인의 발화를 들은 경험이 없는 정상성인 

10명(연령 평균= 25.6세, SD= 5.4세)이 참여하였다. 검사자극은 

디지털 녹음기로 수집된 음성을 웨이브파일(wave file)로 변환

하여 저장한 다음, gold wav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낱말 간 3초
의 휴지기간을 두고 편집하였다. 제시되는 순서는 무선적으로 

제작하였으며 평가자들이 알아듣기 편안한 정도의 음성크기로 

제시하였다. 평가자들은 녹음된 말소리를 듣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면 0점, 매우 명료하면 6점으로 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

도록 하였다. 말명료도 평정치는 7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분석하

였다.

2.2.4. 작업기억

작업기억 과제는 선행연구(Gathercole et al., 2001; Peeters et al., 
2009)의 순서재인 과제(serial recognition task)의 연구절차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고빈도 어휘(조남호, 2002; 김광

해, 2003; 장경희 외, 2012) 가운데 생활연령에 적합하고, 친숙하

며 구체적인 어휘 가운데 CVC 음절 구조를 가진 54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과제에 포함된 단어는 음운적, 의미적으로 다르게 

구성하였고,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추어 총 24개 세트로 구성

하였다. 3, 4, 5, 6개의 단어세트로 구성하여 점차적으로 비교하

는 단어의 수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24개 세트 가운데 12개는 같

은 순서, 12개는 다른 순서로 제시하는데, 다른 순서로 제시되는 

과제는 같은 순서과제와 단어는 동일하지만 인접해 있는 두 단

어의 순서를 바꾸어서 제시하였다(예를 들면 공-방-총/ 공-총-
방).

작업기억 과제에 포함된 자료는 goldwave 프로그램에서 편집

하여 제시하였고, 각 과제가 제시되는 시간은 단어 간 시간간격

은 1초 단위, 과제와 과제 간 시간간격은 1.5초 간격으로 제시하

였다.
작업기억의 평가는 마비말장애의 말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되는 단어의 순서가 같은지, 다른지 평가하도록 하였고, 정
반응 수의 총합으로 작업기억능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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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IBM Statistics 23.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마비말장애 유형별 두 집단 간 조음속도, 말명료

도, 작업기억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마비

말장애 유형에 따른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조음속도와 작업기

억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4. 신뢰도 평가

전체자료의 20%를 추출하여, 개인 내 신뢰도와 개인 간 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조음속도, 말명료도, 작업기억에 대한 개인 내 

신뢰도는 100%였다. 조음속도, 말명료도, 작업기억에 대한 개

인 간 신뢰도는 98.5%, 93.2%, 98.5%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마비말장애 유형별 조음속도, 말명료도 및 작업기억

의 차이

3.1.1. 마비말장애 유형별 조음속도의 차이

조음속도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 = -2.26, p < .01). 경직형(M= .58, SD= .40)에 비해 이완형 마

비말장애 집단의 조음속도(M= .94, SD= .34)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1.2. 마비말장애 유형별 말명료도의 차이

말명료도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 -2.28, p < .05). 경직형(M= 2.53, SD= 1.88)에 비해 이완형 

마비말장애 집단의 말명료도(M= 4.35, SD= 1.87)가 더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 마비말장애 유형별 작업기억의 차이

작업기억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 -.43, p>.05). 경직형(M= 6.18, SD= 8.66)에 비해 이완형 마

비말장애 집단의 작업기억(M= 7.73, SD= 8.23) 평균은 더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두 집단 간 조음속도, 말명료도 및 작업기억의 차이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경직형(n=11) 이완형(n=11) t

말속도 .58(.40) .94(.34) -2.26**

말명료도 2.53(1.88) 4.35(1.87) -2.28*

작업기억 6.18(8.66) 7.73(8.23) -.43

표 2. 두 집단 간 말속도, 말명료도 및 작업기억 점수

Table 2. Mean(standard deviation) of articulation rate, intelligibility 
and working memory scores in  spastic and flaccid groups

 *p<.05, **p<.01

3.2. 마비말장애 유형별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간의 관계

경직형 마비말장애의 조음속도와 말명료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59, p>.05). 이완형 마비말장애의 조음

속도와 말명료도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76, 
p<. 01). 경직형 및 이완형마비말장애의 조음속도와 말명료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조음속도 말명료도 유형

조음속도
-       .59 경직형

- .76**  이완형

표 3. 두 집단의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간 상관분석 결과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articulation rate and intelligibility in 
spastic and flaccid groups

   

*p<.05, **p<.01

3.3. 마비말장애 유형별 조음속도와 작업기억 간의 관계

경직형 마비말장애의 조음속도와 작업기억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 .51, p>.05). 이완형 마비말장애의 조

음속도와 작업기억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43, p>.05). 경직형 및 이완형마비말장애의 조음속도와 작업기

억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조음속도 작업기억 유형

조음속도
       -      .51 경직형

- .43  이완형

표 4. 두 집단의 조음속도와 작업기억 간 상관분석 결과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rticulation rate and working memory in 
spastic and flaccid groups

  

 *p<.05, **p<.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직형과 이완형 마비말장애 아동 총 22명을 대상으

로 두 집단 간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및 작업기억에서 차이가 있

는지, 이들 변인 간에는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직형과 이완형 마비말장애아동의 조음속도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완형의 조음속도가 경직형에 비해 더 

빠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완형마비말장애 유형은 말운동 과

정에 있어 말초신경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완형의 말속도는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Lowit & Kent, 
2011) 일반화자와 가까운 조음속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한

다(Nishio & Niimi, 2001). 경직형은 이완형의 2/3 수준에 해당하

는 더 느린 속도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직형은 일반

아동의 1/2이나 2/3수준으로 느린 조음속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Bishop & Robson, 1989; White et al., 1994; 1995).
경직형에 비해 이완형의 조음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

유로는 근긴장도에서의 차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경직

형이 근긴장도의 증가와 함께 비정상적인 구강반사패턴을 동

반하면서 긴장성 발성을 산출하고, 말속도가 느린 것을 특징으

로 한다면(표화영 & 심현섭, 2005; 양지아 외, 2010) 이완형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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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약화로 인한 공명장애를 주된 결함으로 한다(김수진, 
2003). 즉, 근긴장이 증가한 경우에 말산출 근육의 움직임이 느

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말속도가 말운동통제 능력을 반

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ustad et al., 2010). 따라서 경직형 마

비말장애의  중재 시에는 비정상적 구강기능은 완화시켜주고, 
정상적 구강운동기능은 촉진시켜 주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운동통제 모델에서는 정상적인 말산출을 위

해 근육 및 구강운동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심현섭, 
2001). 이에 따라 경직형 마비말장애의 평가 및 중재 시에는 특

히 입술과 혀의 통제능력, 교대운동속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완형은  말산출하부 시스템 중 공명기관

의 근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두 유형 간 

조음속도의 차이는 중재 목표나 중재활동에서 차이를 두고 접

근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경직형에 비해 이완형의 말명료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마비말장애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김수진, 200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조음산

출의 오류유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완형에 비해 경직형에서 마찰음과 파찰음의 조음오류가 많

았기 때문에 말명료도가 더 낮다고 보았는데(김수진, 2003), 본 

연구에서도 마찰음이나 파찰음이 포함된 단어의 말명료도가 

더 낮다고 평가되었다.
경직형에서의 낮은 말명료도는 구강운동기능 저하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찰음이나 파찰음 산출 시 나타나는 

빈번한 오류는 조음산출 방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구강운동통

제 능력의 결함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Love(1992) 역시 구

강움직임의 손상 정도가 말명료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완형에 비해 경직형에서 비정상적인 구강운동 패턴을 더 

많이 동반하고, 모음 공간면적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

에 낮은 말명료도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Love, 1992; 한지후 외, 2013; Lee et 
al., 2014). 따라서  경직형의 중재 시에는 체계적인 구강운동과 

함께 조음오류 유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완형에 비해 경직형의 발화가 덜 명료하다고 평정된 

이유는 이완형과 경직형의 음성의 질(voice quality)적 차이 때문

일 수도 있다. 음질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청자들이 더 많은 

청취노력(listening efforts)을 하며 말명료도를 더 낮게 평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표화영 & 심현섭, 2007). 마비말장애인의 음

질에 대해서는 말명료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지만 

Miller 외(2013)는 중재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음질정도(grade)나 

애성(asthenia) 척도가 말명료도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마비말장애의 평가 및 중재 시 음질도 중요한 요소

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작업기억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경직형과 이완형 모두 작업기억에서 낮은 수행을 나타내

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직형 마비말장애의 작업기억 용량이 

일반집단에 비해 더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Jiali et al., 2012). 작
업기억의 수행능력이 지능과 관련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

(Carlesimo et al., 2006) 본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동작성 지능검

사 점수가 낮기 때문에 작업기억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

다. 상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경직형(r=.97, p<.01)과 이완형

(r=.61 , p<.05)의 동작성지능점수와 작업기억능력 간의 연관성

을 살펴보면 상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 간  작업기억에서 차이가 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는 연령 요인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업기

억은 증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생활연령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기억에서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경직형 마비말장애 집단의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간에

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경직형은 이완형

에 비해 조음오류가 더 두드러진 비정상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직형은 이완형에 비해 자모음의 왜곡이 더 심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김수진, 2003) 불분명한 모음산출 문제로(한지후 

외, 2013; Lee et al., 2014) 조음의 왜곡양상이 이완형에 비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말속도 보다는 조음오류가 말명료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경

직형 마비말장애의 말명료도 개선을 위해서는 말속도보다는 

조음정확도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은경 & 김지채, 
2012).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마비말장애 유형에 따라 말속도

와 함께 조음오류 유형도 고려하여 말명료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완형 마비말장애 집단의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간에는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간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Peeters er al., 
2009). 또한 이완형은 조음속도가 말명료도 증진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Nishio & Niimi, 2001).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느린 말속도가 말명료도 개선

에 효과적이라는 주장과는(Hustad & Sassano, 2002; Tjaden & 
Wilding, 2004; 표화영 & 심현섭, 2005; 한지후 외, 2013) 반대되

는 결과이다. 기존에 말속도 조절을 통해 말명료도를 증진시키

는 전략은 전반적인 말속도(overall speaking rate) 즉, 쉼(pause)과 

조음속도 등을 포함한 문장수준에서의 전반적인 말속도를 측

정하였기 때문이다. 말속도와 말명료도와의 정적 상관을 주장

한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말속도를 통해 말명료도와의 관

련성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음속도로 단어수준에서 

말속도를 측정하였다. 이렇듯이 말속도 측정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말속도 측정 시 단어수준과 문장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말명

료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섯째, 경직형과 이완형 집단의 조음속도와 작업기억 간에

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Bishop & 
Robson, 1989)의 결과와도 동일하며 마비말장애 아동의 경우에

도 실제 말속도보다는 내적(internal) 음운되내기가 작업기억에

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Standing & 
Curtis, 1989; White et al., 1995). 이는 사실상 작업기억은 음운되

내기 과정에서 내적언어(inner speech)를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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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 산출과정에서의 속도문제가 작업기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산출속도가 느린 마비말장

애 아동에서도 음운되내기는 일반집단과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아동(Locke & Kurz, 1975)의 경우 외현적

으로 나타나는 조음의 문제가 음운루프에서 단어를 효율적으

로 저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Locke & 
Kurz, 1975; Raine et al., 1991)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특히 Raine 외(1991)의 연구에서는 마

비말장애뿐만 아니라 말실행증, 조음장애 등 다양한 말소리장

애군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말소리장애나 마비말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 

말산출 시 오류가 나타난다는 점은  동일하나 말소리 장애의 원

인이 말운동프로그래밍의 결함인지, 말산출과정에서의 결함인

지에 따라 조음오류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마비말장애 유형별로 조음속도와 말명료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고, 이완형 마비말장애아동의 경우 조음

속도와 말명료도가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말속도를 통해 말명료도를 증진시키는 전략은 마비말장

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아동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보다 많은 임상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추후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중증도를 고려하고, 
실조형이나 불수의운동형도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하위

영역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단어유사성이나 단어길이 효과에 대한 변인을 통

해 작업기억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와 관

련된 변인을 세분화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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